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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려 200시간이나 더 길다.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주 69시간 동안 기절 근무를 하도록 

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벨기에 등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 4일제와 같은 실노동시

간 단축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.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이번 노동시간 개편방안은 번지

수를 완전히 잘못 찾은 것이다.

정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법안은 더 이상 고쳐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. MZ세대 몇 

명 만나고, 토론회 몇 번 더 한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. 더 많

은 비판에 직면하기 전 신속한 철회만이 답이다. 노동자들은 기절 근무가 아니라 저녁

이 있는 삶을 원한다. 우리 위원회는 정부에 장시간·집중 노동 법안의 재검토가 아닌 

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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